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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 여러분의 다음 공익 대변인이 될 캐시 게리에로입니다. 저는 노동자 가정에서 태어나고 자랐습니다. 

3대에 걸쳐 노조원으로 일했던 가족의 산물이지요. 제 조부모님은 항만노무자셨고, 어머니와 아버지는 

교사로 일하셨으며, 제 여섯 형제자매는 교사, 소방관 또 경찰관으로 각각 일하고 있습니다. 저는 그들 

덕분에 오늘 여기까지 오게 되었습니다.  

저는 엄마이자 대학교수, 아내이자 교육자이며 또 동시에 투사입니다. 저는 아이들에 관한 사항이 모든 

대화의 중심이되어   다고 믿기에 교육정책 박사 학위를 취득했습니다.    야한

저는 컬럼비아 대학 및 뉴욕대학교에서 학생들을 가르치며 지난 10년간 뉴욕 대주교구의 전략적 

계획수립 책 자로 일했고  드워드 이건 추기경을  해 교황 방문  관장했습니다.  임 에 위 을

그리고 현재 제가 진정으로 원했던 공익 대변인직  출마했습니다.    에

뉴욕시는 지금 역경의 시기에 맞닥뜨려 있습니다. 도시 전체가 변하고 있는 이때, 우리는 상황을 잘 

파악하고 많은 이들이 거추장스러운 공직이라 여기는 이 공익 대변인직을 잘 수행할 수 있는 사람이 

필요합니다.  

저는 교육자로서 이것을 확실히 압니다: 교육이 시장의 권한 아래 놓인 지난 12 년은 뉴욕시 공립학교 

아이들을 저버린 실패한 실험이었다는 것을 말입니다. 모든 이해 관계자들은 배제되었고, 저는 제 가족과 

뉴욕시 공립학교 교사, 교장 그리고 학부모들이 정부가 저지른 잘못 때문에 손가락질받는 것을 더는 참을 

수 없습 다. 이해 관계자 이  시 영향력을 행사할 수있도록 힘을 실어주어야 합니다.  니 들 다  

저는 이 경선에 출마한 그 어느 후보보다 노조의 지지를 많이 받은 후보입니다. 평조합원들은 제가 아는 

진실을 잘 알고 있습니다 – 노조가 지방정부의 힘을 약화시켰다는 건 크나큰 거짓말이라는 것을요. 이것은 

사실이 아닙 다. 그들은 이 도시  일으켜 세운 자들입니다.  니 를

제 아버지는 노조원으로 두 개의 정규 일자리를 갖고 있으셨습니다. 뉴욕시 공립학교 교사로 근무하신 후 

집에 와 옷을 갈아입으시고 4시에서 12시까지 항만 경비원으로 일하셨습니다. 지금 예순여덟이신 

아버지는 이렇게 저축하셨습니다. 노동계약의 약속을 믿고 평생 열심히 일하시며 그에 대한 보상을 받는 

것을연기 셨습니다. 그누고도제 아버지의 주머니에손을대서는 안될 것입니다.    하            

저는 다른 사람들의 잘못 때문에 우리가 비난의 대상이 되는 것을 더는 참을 수 없어 출마를 결정했습니다. 

저는 노조를 지지하는 후보이며 교육자이고 엄마이자 노동계급의 투사입니다. 저는 담론을 올바른 

방향으로 이끌고 진리를 쫓아 이 위대한 도시의 공익 대변인직을 수행하겠습니다.    

본 홍보물은 후보자가 제출한 내용을 그대로 번역한 것입니다. 이 후보자는 선거 비용 지원 프로그램에 참여합니다. 

 


